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기록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최기숙 성 별 여성 출생연도 1973

면담자 정지선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2 면담지원 강인형

면담 일시 2025 년  7 월  1 일 회 차 1 시 간 시간  53분  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3325

구술 개요

구술자는 개인 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린 시절 동네에서 놀았던 이야기, 

용현동, 학익동 동네 풍경과 초등학교 가는 길에 대한 추억, 동양화학과 연결된 카바

이트 공장에 다니셨던 아버지, 동양화학 공장 모습 & 인근 지역 모습에 대한 기억, 유

공이 있었던 자리에서 어린 시절 놀았던 놀이, 인하대학교 축제에 대한 추억, 인하대

학교 인근의 지역 모습, 연경산에 대한 기억 & 연경산 아랫마을에서의 추억, 학익동에

서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 & 비가 내릴 때의 에피소드, 구미에서의 삶 그리고 아버지

에 대한 짧은 소회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음

주요 색인어

동양화학, 철길, GS슈퍼마켓, 대우전자, 인하대학교, 카바이트, 굴다리, 학익천, SK, 

골목, 우체국, 유공, 냄새, 놀이터, 고모, 쓰레기차, 비, 홈플러스, 소꿉놀이, 단방구 

놀이, 말방까기, 20알 공기 놀이, 오징어게임, 양토마을, 용현동, 오뚜기문구, 나비전

자, 동방한의원, 학익초, 감초약국, 무서리, 공장 굴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인사 및 개인 신상

00:00:05

∼

00:04:11

.

- 1972년 8월에 출생(호적상 73년)

- 학익동 536번지에서 태어남

- 양토마을로 이사했다가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안동 할머니 댁으로 

보내짐

-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서 인천으로 다시 올라옴

- 인천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홈플러스 건너편 용현 5동 606번지

‘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음

2. 초등, 중등 시절 놀았던 이야기
00:04:12

∼

00:06:06

- 용현 5동 606번지 일대 골목길에 대한 설명

- 유공으로 이어진 기찻길로 인해 기차가 와서 짐을 내리는 동안 유

공 공장부지에 들어가 쑥과 냉이를 캐고 소꿉놀이도 했었음 



3. 용현동, 학익동 동네 풍경 & 초등학교 가는 길에 대한 추억

00:06:07

∼

00:11:47

- 인하대학교, 학익초, 감초약국, 동방한의원 예전에도 있었다고 회

상함

- 용현초등학교를 졸업함

- 용현초등학교로 걸어가는 길에 대한 기억, 인근 밭에서 무서리 했

던 이야기, 방방 탔던 기억, 친구네가 하던 오뚜기 문구와 아직도 

존재하는 기억에 남은 까만 대문집에 대한 회상

4. 동양화학과 연결된 카바이트 공장에 다니셨던 아버지

00:11:48

∼

00:14:14

- 이발사로 일하셨던 아버지께서 동양화학 계열인 카바이트 공장에

서 반장으로 일했음

- 구술자 어머님의 병환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받고 

동양화학을 퇴직하심

5. 동양화학 공장 모습 & 인근 지역 모습에 대한 기억 

I00:14:1

5 ∼

00:17:10

- 동양화학하면 떠오르는 연기 나는 굴뚝에 대한 기억과 옥 색깔 나

는 액체를 주변 어르신들이 사용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함 

- 유공 단지와 동양화학이 있었던 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

6. 유공이 있었던 자리에서 어린 시절 놀았던 추억
00:17:11

∼

00:19:25

- 집 뒤에 공터에서 놀 때 유공에서 났던 기름 냄새를 기억함

- 석탁 실은 기차가 오면 열리는 유공의 철문에 매달려 놀았던 기억

과 키만한 석재 파이프 안에 들아것 놀았던 기억을 회상함

7. 동양화학 인근 지역 모습에 대한 기억

00:19:26

∼

00:26:09

- 기찻길 아래로 흘렀던 학익천에 대한 기억

- 현재 CGV가 있는 곳은 전부 밭이었고, 구멍가게도 있었다고 함

- 구술자도 고추, 깻잎 같은 것을 경작하는 밭이 있었다고 함

- 현재 호미마을에 고모네 집이 있었고, 그 위로 산쪽으로 올라가면 

5촌 아재가 살았다고 함.

- 5촌 아재네 집 근처에 공터가 많았고, 사촌 오빠들이 있어서 그곳

에서 같이 놀았음

-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당시 동양화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회사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먹여 살렸던 곳이라고 여겼다고 함 

8. 인하대학교 축제에 대한 추억, 인하대학교 인근의 지역 모습

00:26:10

∼

00:33:13

- 인하대학교 축제 때 가서 연예인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본 기억

- 인하대학교 인근(SK아파트 건너편)에 있던 가게(나비전자, 방석집, 

기성약국, 기성한의원 등)에 대한 기억

- 학익동에 있었던 집창촌에 대한 기억 

9. 연경산에 대한 기억 & 연경산 아랫마을에서의 추억 00:33:14



- 시골에서 봤기 때문에 마을에 우물이 있어도 드리 신기해 하지 않

았음

- 아재네 집 뒤 뜰이 연경산 자락과 연결된 언덕이었는데, 어린시절

의 시각으로는 나무가 많아서 산짐승이 나올 것 같았다고 회상함

- 구술자의 큰언니는 연경산에 있던 기름탱크들을 기억한다고 함

∼

00:36:09

10. 어린 시절 놀았던 놀이에 대한 이야기

00:36:20

∼

00:41:13

- 주로 밤에 놀았던 ‘단방구 놀이’, 오징어 게임‘, ’말방까기‘, ’공기

놀이‘ 등에 대한 추억

- 동네 아주머니들이 골목에 모여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 대한 기억

- 동네 공터에서 놀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쫒아 내는 아주머니도 있

었다고 함

- 중2 때 도화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학익동에 자주 와서 놀았다고 

함

11. 학익동에서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 & 비가 내릴 때의 에피소드

00:41:14

∼

00:50:45

- 결혼해서 학익동 동아풍림 아파트로 다시 왔을 때 양토마을 올라

가는 길의 변화에 대해 놀랐다고 함

-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의 구조에 대한 설명

- 비가 오면 온 집안, 마을 곳곳이 물이 차올랐던 기억

-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우전자(대한전선) 옆 하천에서 발견했던 여

성시체에 대한 기억

- 쓰레기를 수거해갈 때 쓰레기를 비우고 던져주는 통을 받는 일을 

즐겼던 기억

12. 구미에서의 삶, 아버지에 대한 짧은 소회, 인터뷰 마무리  

00:50:46

∼

00:53:04

- 결혼 후 구미에서 살았을 때 5일 장에 갔던 기억

- 아버지께서 동양화학 퇴사 후 건어물 도매상을 했는데 구)시외버

스터미널이 가장 VIP고객이었다고 함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